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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장년층에서발생한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는 젊은 층에서 발생한 탈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

다. 본 논문은 6 0세 이상의 노년층 환자에서 발생한 견관절 전방 탈구의 임상 양상, 동반 손상 및 예후 등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6 0세 이상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 환자 4 3명 중 최근까지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3 7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평균 나이는 6 9 . 4세였으며 남자가 7명(평균 7 1 . 6세), 여자가 3 0명(평균 6 9세)이었다. 골절을 제외한 동반

손상 여부는 수상 후 3주간고정한 다음 능동 운동 정도와 통증의 유무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판단하였다. 견

관절 정복 후 운동 범위 및 기능 평가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1 8명과 수술을 시행한 1 9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였다. 평균추시관찰 기간은 5 . 6년이었다. 

결 과

손상 기전은 넘어진 경우 ( 7 3 % )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교통사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상한 경우였다. 응

급실로 내원하여 견관절 탈구를 정복한 2 1명 중 1명은 전신 마취하에 정복을 시행하였으며 2명은 정복 후 일시

적 액와 신경 마비 증상을 나타내었다. 37명 중 1번 이상의 재탈구를 경험한 사람은 4명( 1 1 % )이었다. 재탈구까

지 기간은 정복 후 평균 2개월이었다. 1명은 보존적 치료를, 1명은 관혈적 Bankart 수술을, 1명은 관절경

Bankart 수술을, 1명은 관절경 Bankart 수술과 회전근개 수술을 시행 받았다. 수상 3주 후 운동 범위 감소나

근력 약화 및 통증을 호소한 1 7명에서 M R I를 시행하여 1 4명( 3 8 % )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였다. 부분 파열

2명, 중간 파열 4명, 대파열 3명, 광범위 파열 5명이었다. 견갑하근이파열된 환자는 4명이었다. 13명의 회전근

개 파열은 관혈적 또는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명은 견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5명에서상완골두 대결

절 골절이 동반되어 발생하였으나 이중 2명만이 대결절 고정 수술을 시행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전방 거상은 3명을 제외하고 평균 4개월 내에 반대편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반대

편보다 평균 2 5도 정도 감소하였다. 

결 론

6 0세 이상의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는 동반 손상이 없으면 재발률도 낮고 운동 범위 및 근력도 수상 전과

비슷하게 회복되었다. 회전근개손상의 동반발생율은 다른문헌 보고에 비해낮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회전근개

에 대한치료만으로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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